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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시티몰' 내 새 다기능센터, 

방문객 3천 명 찾아
지난 5월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

티몰'쇼핑센터에 문을 연 새로운 다기능센

터에 3개월간 3천여 명이 방문했다. 이 센

터는 방문객들에게 5천여 건의 국가 및 지

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주민들은 쇼핑

이나 휴식 중에 편리하게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

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위한 전용 창구

도 마련돼 대기 시간이 단축됐다. 다기능

센터는 시티몰 본관 3층 중앙 홀 옆에 있

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수요

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일요일은 휴무다. 이 사

무소 개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

의한 국가 프로젝트 '데이터 경제'의 일환으

로 추진됐다.

사할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한국
러시아 연방 식품위생감독청의 프리

모르스키 지역 관리국은 7월 17일 기준 

일주일간 연해주와 사할린의 생선 및 해

산물 517건(총 2만 2700톤)에 대한 수출 

검역을 완료했다. 이는 전주(7100톤) 대

비 3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해당 기간 

동안 5i 형식 수의 증명서 232건(사할린 

발행 5건 포함)과 수산생물자원 반출 위

생증명서 417건이 발급됐다. 주요 수출국

은 중국(362건), 한국(49건), 유로연합(6

건) 순이었으며, 사할린 발행 위생증명서

는 73건에 달했다. 수입 화물 관련 증명

서 164건도 처리됐고, 검역 대상 제품 시

료 219건이 채취돼 검사에 의뢰했다. 올

해 들어 현재까지 15개국으로의 수출 물

량 가운데 

사할린 주민들 혁신 전시회에 
초대

오는 30~31일 유즈노사할린스크는 국

제 포럼 '사할린의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섬: 기후와 생태'가 동시에 개최된

다. 이에 맞춰 유즈노사할린스크 육상 경기

장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리며, 입장은 무

료다. 사할린 에너지, 유즈노사할린스크 가

스프롬 도븨차-셸프, 톰스크 가스프롬 트

란스가스, 가스프롬 헬륨 서비스, 부르세르

위스, 녜프체가조페르스펙티와, 그레이드, 

아크와로보테흐, 사할린 국립대학교, '학교 

21', 사할린주 상공회의소 등 10여 개의 협

력사들이 주제에 따른 부스를 차린다. 방문

객들은 창업 및 사업 확장 상담, 지역 운동 

'행복한 모성' 참여 중인 워킹맘을 위한 지

원책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두 국제 

포럼은 동방경제포럼의 유즈노사할린스크 

현장 행사로, 주지사와 사할린주 정부 후원 

아래 극동 지역 주요 산업 행사로 정착시

킬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 7월 25일은 상업 종사자 날을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K-푸드 안테나 샵.                                                            (이예식 기자)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상업 종사자 

여러분!
7월의 4번째 토요일은 상업인의 날로 올해는 25일에 기

념하게 되었습니다. 

 상업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상업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현대적인 상점이나 슈퍼마켓, 쇼핑

센터가 없고, 품질 좋은 상품을 빠르고, 쉽게 구매하지 못하

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익숙한 성과의 공로는 수천의 상업 종사자들

의 근로 덕분입니다.

상업인들은 공급망을 구축하고, 상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합니다.

사할린의 기업인들이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

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상점을 열고, 불우

한 환경의 주민들을 도우며, 우리의 장병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의 상업과 무역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 분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상업인 여러분, 진심으로 강건함과 

넘치는 활력과, 새로운 직업적 성취와 여러분의 대담한 계획

들이 성취되길 바라며,

상업인의 날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행복과 

축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러시아 연방 관광부 정보에 따르

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은 매해 평균 10% - 15% 증

가 추세로 보고됐다.

유리 트루트녜브 러시아 연방 부

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

표는 극동지역에 자체 제반시설 구축

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

광객 유입 증가를 위한 주요 조건이

라고 강조했다.  극동 지역은 여행객

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시설 여

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해변 휴양만 아니라 빛나는 추억을 쌓

기 위한 독특한 자연적 명소가 풍부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부한 관광적 요소들은 

새로운 시설들의 건설과 함께 지속적

인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사할린주의 지표가 이러한 주장을 명

확히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사할린

주 관광부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4

만 4천 명 이상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역대 기록 수치를 경신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관심은 매

해 꾸준히 증가해 사계절 내내 관광

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올여름에는 사할린 지역의 주민

과 관광객들을 위해 '시니 플라그(푸

른 깃발)'이라는 고급 연방 표준에 따

라 엄격하게 분류된 해변을 공식적으

로 개방했다.

여행객들은 아니와 등대, 벨리칸

곶, 프티치곶, 찌하야만, 부세 산호 호

수로 가는 미식탐방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달리 활동적인 여름 휴식으

로 다이빙과 스노클링, 서핑, 참치와 

광어 낚시를 꼽을 수 있다. '고르늬 워

즈두흐' 관광단지는 여행객들에게 생

태도보여행과 대규모 행사, 슬로프를 

따라 현대적 튜빙 파크를 제공하여 사

계절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사할린주에서는 대규

모 새로운 호텔과 글램핑장, 캠핑장, 

레스토랑이 건설되고 있고, 교통편도 

현대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트루

트녜브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

표는 강조했다.

기록적 관광객 유입 위한 제반시설 구축, 

극동연방관구 관광개발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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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민속스포츠 종목 선수권대회, 오하의 

청소년 선수들 우승
7월 19일 사할린주 사회주의 노동영웅 '파이탄 차이카' 명

칭 북방소수민족원주민 청소년 민속 스포츠선수권대회가 노

글리키에서 열린 가운데 7월 19일 결과가 발표되었다.

일주일간 경기 참가자들은 3단 뛰기, 호레이 (전통 목봉) 

던지기, 장대 가지고 달리기, 전통 활쏘기, 도끼 멀리 던지기, 

썰매 장애물 뛰어넘기, 추 던지기, 목표물에 작살 던지기, 장

대 높이뛰기, 씨름, 줄다리기 등의 종목에서 경기를 치렀다.

단체전에서는 오하 지역의 팀이 1위를 차지했고, 노글리

키팀이 2위, 틔모브스코예팀이 3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개

인전에서는 소피야 가브릴로와(오하 ), 안톤 이와노브(포로나

이스크 ), 스녜좌나 우크리나( 오하), 윅토르 트로피모브(알

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나스타시야 자비얄로와(오하), 

알렉산드르 케한(오하)이 우승했다. 따라서 오하 지역에서 출

전한 선수들이 단체전 종목에서 우승하고, 개인 종목에서 금

메달을 획득하여 대회 영웅으로 등극했다.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з Охи выиграли 
областное первенство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19 июля в Ногликах подвели итоги первенства Са-

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среди дет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мени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Пайтана Чайки.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трой-
ном прыжке, метании тынзяна на хорей, беге с палкой, 
стрельбе из традиционного лука, метании топора на 
дальность, прыжках через нарты, метании тяжести и 
гарпуна в цель, прыжках с шес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
бе и перетягивании каната. 

 В обще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сборная Охин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торыми 
ста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а третье ме-
сто досталось команд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своих возраст-
ных категориях стали Софья Гаврилова (Оха), Антон 

Иванов (Поронайск), Снежана Укрина (Оха), Виктор 
Трофимо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Анастасия 
Завьялова (Оха) и Александр Кехан (Ох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портсмены из Охи стали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соревнований, завоевав командную победу 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в личных дисципли-
нах.

사할린에서 제5회 <얀타르늬 베레그> 
크로스핏 달리기대회 열려

7월 20일 돌린스크 지역 스타로둡스코예 마을 해변에서 

열린 제 5회 <얀타르늬 베레그(금빛 해변)> 크로스핏 달리기

대회(: 전신 근력운동과 달리기를 결합해 단시간에 신체기능

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스포츠)에 사할린주를 비롯해 자바이

칼 변경, 아무르주, 필리핀 국가 등지에서 100여 명의 선수들

이 참가해 경기를 치렀다. 

코스에서 참가자들은 공 던지기, 마히 케틀벨(Kettlebell 

Swing골반의 근육 발달을 목표로 하는 동작), 상자 뛰어넘기, 

덤벨 저크(Dumbbell Jerk뎀벨을 들어올리는 동작), 데드리프

팅(deadlift전신근력 단련), 철봉 턱걸이(상체 근력 단련)를 포

함한 장애물넘기에 참가했다.

사할린주 스포츠부에 따르면 프로 단체전에서는 '트리플 

K팀'이 우승했고, '포에닉스팀'이 2위를, '포에닉스팀 -2'가 3

위를 차지했고, RX(: 공식 표준 그대로 수행하는 동작)부문

에서는 치타 지역에서 참가한 '오르다 75'팀이 금메달을 획득,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나도 빠두마찌'팀이 은메달을, 돌린스크

의 '크로스핏 워브맥스'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오토마리'팀은  

'노비츠키'부문에서 우승했다.

RX부문 여자 개인전에서는 코르사코브의 나제즈다 쉬토

와가 금메달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크세니나 크라스노슬로

보드쩨와가 은메달, 필리핀 대표로 참가한 엘란드 니브 림판

공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RX 프로 부문에서는 돌린스크의 다닐 바비츠키가 1

위를 차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예고르 코나레브가 2위, 유

즈노사할린스크의 세르게이  벡술차노브가 3위를 차지했다.

남자 RX부문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대표들이 시상대

를 두루 차지한 가운데 이완 보카례브가 금메달을, 파미르

베크 볼로트벤코브가 은메달을, 알렉산드르 셰힌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노빈츠키(초보)' 부문에서는 아나스타시야 

오부호와가 금메달을, 안나 라피나가 은메달을, 아나스타시야 

솔로와가 동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초보 부문은 미하일 하르

첸코가 금메달을, 세르게이 킨튜크가 은메달을, 돌린스크 지

역의 레오니드 아그민이 동메달을 땄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V кроссфит-забег «Янтарный берег»

20 июля, на побережье села Стародубского в До-
линском районе более 1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и Филиппин преодолели полосу препятствий с элемен-
тами кроссфита.

Пятый традиционный кроссфит-забег «Янтарный 
берег» прошел на побережье села Стародубского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Участников ждала полоса препят-
ствий, включающая броски мяча, махи гирями, прыжки 
на ящик, рывок гантелей, становую тягу и подтягива-
ния.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
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Pro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Triple K,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Phoenix Team,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ня-
ла Phoenix Team-2. В зачете RX золото взяла команда 
«ОРДА75» из Читы, серебро — «Надо подумать»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ронзу — Crossfit Wobmax из До-
линска. В категории «Новички» лучшей стала «Отома-
ри».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RX среди женщин победила Наде-
жда Щитова из Корсакова, серебро у Ксении Краснос-
лободцево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ронза — у предста-
вительницы Филиппин Элланд Нив Лимпангог.

В зачете Pro среди мужчин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 Да-
ниил Бабицкий из Долинска, вторым стал Егор Конаре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ретьим — Сергей Бексултан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категории RX у мужчин весь пьедестал остался з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олото у Ивана 
Бокарева, серебро — у Памирбека Болотбекова, брон-
за — у Александра Шехина.

(8면에 계속)

지난 22일(수)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섬: 내면의 풍경>을 주제로 정 마리나 일러스

트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이날 전시 개막식에는 논나 라브리크 사할

린주 문화부 장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

사출장소 국장현 소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박

수식 원장을 비롯해 조성용 화백, 안나 사프로

노와 시인 등 문화계 대표, 그리고 정 마리나

의 가족, 친지, 지인, 친구 등 많은 분들이 참

석했다.

인사말을 한 사할린주미술박물관 예브게

니아 피르소와 관장 대행은 "이번 전시는 '감정'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유즈노사

할린스크의 수많은 전시에서 자주 접하는 일반

적인 풍경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가의 얼

굴을 그린 자화상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활짝 열어 보인 작가

의 영혼, 그 내면세계가 투영된 '영혼의 자화상'

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전시가 가

진 가장 커다란 가치입니다. 미술관을 운영하

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회를 덧붙이자면, 저

는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

서 작가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몰입

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번 전시

회에서 마리나 작가님은 무려 200%의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작품 배치에 있어 어디에 파

도 모양의 연출을 줄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지 등 전시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여주

신 작가님의 깊은 고뇌와 동반자적 자세는 저

희 미술관원들과 전시 기획자에게 너무나도 중

요하고, 고마운 부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의 정 마리나 작가

는 한국 동서대 패션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주

로 한국에서 활약해 왔다. 패션 분야에서 근무

했으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수많은 

국제전시회와 대회에 참여했다(관련 기사 본

지 2022년 12월 30일호, 2024년 9월 20일호).

정 마리나 작가에게 있어 이번 전시회는 사

할린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이다.

마리나 작가는 이날 방문객들에게 '섬: 내

면의 풍경'이라는 주제와 뜻을 여러 차례 설명

했다.

"우리는 보통 섬을 물로 둘러싸인 땅이라

는 지리적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섬은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에게는 저마다의 섬이 있습니다. 그곳은 기억

과 감정, 추억과 꿈, 그리고 내면의 풍경이 머

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살아

가며 평생에 걸쳐 조금씩 만들어가는 영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 <섬: 내면의 풍

경>은 섬은 실재하는 구체적인 장소인 동시에, 

인간의 깊은 내면세계를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

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첫 번째 파트에

서 섬은 '집'으로 펼쳐집니다. 단순한 자연경관

을 넘어, 삶이 깃들고 소속감을 느끼는 안식처

로서의 공간입니다. 전시의 두 번째 파트는 인

간의 내면을 향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독립된 섬입니다. 경험과 기억, 

감정과 환상이 빚어낸 고유하고 독창적인 영토

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세계를 손수 짓

고, 다양한 이미지로 채워 넣으며, 소중한 순간

들을 그 안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 

안의 새로운 공간을 발견해 나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의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한 이야

기가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이

러한 만남들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

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돕습니

다. 서로 다른 내면세계들이 맞닿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스한 다리가 놓

이게 됩니다."

전시회에는 설치미술, 오브제, '창 밖의' 

시리즈 등과 작가의 개인 연작의 주인공 'My 

Beautiful Mara'와 일상의 그림 등이 소개되었

다.

마리나 작가는 사할린 전시회를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개인전 <섬/썸 탈래요>와 함께 

준비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제주도 전시

회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할린 전시회도 함께 

구상했다고 한다. 그래서 두 전시회의 작품 중 

일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덕분에 지난 5월 제주에서는 작품을 통해 

사할린과 러시아를 소개할 수 있었고, 오늘 사

할린에서는 미술관을 찾은 분들에게 제주도와 

한국의 정취를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는 아름

다운 기회가 되었다."고 정 마리나 작가는 말

한다.

이날 전시회에서 마리나 작가와 아는 분들

과 모르는 분들 모두가 정겨운 소감과 정을 나

누었다.

본지 기자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정 마리나 작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면적인 잠

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기존 활동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경계를 넘어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도 전시회 당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트

북(책) 출판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 또한 오랫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오던 부분이라 조만간 구

체화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할린 전시회에

서는 관람객분들이 어떤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주실지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진정

한 예술가란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를 향해서도 언제나 활짝 열

려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에 관람객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야말로 저

에게 가장 큰 창작의 원동력이자 자극제가 됩

니다."라고 말했다.

<섬: 내면의 풍경> 전시회는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취재: 배순신 기자)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섬이 있다"
정 마리나 일러스트 작가, 사할린에서 첫 개인전 <섬: 내면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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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

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창길

공훈록
함경북도(咸鏡北道) 청진부(淸津府) 

출신인 김창길은 1922년 10월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독립운동을 모색

한 끝에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에 합류

했다. 고려혁명군은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自由市慘變)을 거친 뒤 성립되었으

며, 이르쿠츠크에서 훈련을 받고 1922년 

하반기에 연해주 해방전쟁에 참전하였다.

1922년 11월 소비에트 러시아 당국

의 비정규 무장부대 해산 방침에 따라 고

려혁명군이 해산되었다. 이에 김창길은 

1923년 7월 포시에트 공산당 청년회원이 

되어 1924년 1월 하순까지 블라디보스토

크 치타 제1연대에 입대했다. 1923년 음

력 8월 20일 훈춘(琿春) 여남섭(呂南燮) 

집에서 유영조(劉永祚) 등과 함께 

고려공산당 선전기관 조직을 위해 

파견된 신광호(申光浩)를 만났다.

김창길은 1924년 4월 11일 독

립운동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이

대정(李大鼎)과 함께 조선혁명선언 

등 22책의 문서를 가지고 블라디보

스토크를 출발했다. 4월 20일 부령군(富

寧郡) 이진(梨津)에 상륙하여 21일 밤에 

청진부로 들어왔다.

김창길과 함께 국내에 들어온 이대정

은 문서가 일제 관헌에게 발각될 것을 우

려하여, 4월 24일 선전문서를 김창길에게 

맡겼다. 그런데 당시는 5월 1일 메이데이 

직전으로 단속이 엄중했기 때문에 동료 

집에 숨어있던 김창길도 4월 28일 일제

에 체포되었다.

김창길은 ‘제령 제7호’위반으로 1924

년 7월 23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였으

나 8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6년 8

월 22일 출옥하였다. 1927년 12월 28일 

신간회(新幹會) 청진지회 설립대회에서 

상무간사에 선출되어 활동했다.

정부에서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

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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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점묘 / 박용래
싸리울 밖 지는 해가 올올이 풀리고 있었다.

보리 바심 끝마당

허드렛군이 무여

허드렛불을 지르고 있었다.

푸슷푸슷 튀는 연기 속에

지는 해가 이중으로 풀리고 있었다.

허드레,

허드레로 우는 뻐꾸기 소리

징소리

도리깨 꼭지에 지는 해가 또 하나 

올올이 풀리고 있었다.

“점으로 완성하는 그림을 점묘화, 

이런 기법을 점묘법이라고 부르지요. 

저는 환공포증이 심한 편이라, 아마 

점묘화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

니다. 나름 제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

데, 어떤 이유로 이런 트라우마가 생

겼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낄게요. 자

아, 오늘은 갈 길이 멉니다. 할 말이 

참 많거든요.

안똔 체호브의 <바냐 삼촌>(Антон Чехов의 ‘Дядя 

Ваня’). 지난 주 관람한 연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에서는 ‘체호브’라고 부르기보다 체홉이라고 좀 딱딱한 이

름으로 부르지요. 한국은 아무래도 러시아어보다 영어 또

는 한국어로 읽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안톤 체홉, 이렇게 불리

게 된 것 같아요. 러시아어가 매력이 넘치지만 아직 한국에

서는 어려운 언어에 속할 테니. 저는 아무래도 생 삐제르부

르크의 말리 극단, 그러니까 레프 도진 연출의 <바냐 삼촌

>을 관람했기에, 한국에서 올리는 체홉이라면 늘 실망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극장을 찾았지요. 

체홉은 미꾸라지 같아서 현실의 속도를 그대로 직조해

내면 이상하게 너무 극적으로 흘러 감동이 반감되거든요. 그

저 일상의 어느 순간들을 사부작사부작 따라가게 만드는 게 

관건인데, 이게 말이 쉽지 배우들의 합도 좋아야 하고, 무엇

보다 1백년 전의 러시아를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

면서도 지금 우리 2026년의 현실을 그대로 모두 다 보여줘

야 하지요. 성급한 연출가들은 인내심의 결여를 마치 광기 

어린 예술혼이라고 착각이라도 했는지, 얼토당토않는 체홉

을 올리곤 했습니다. 미장센은 그럴 듯 한데, 셰익스피어 작

품을 그리듯 체홉에 다가가니 어색하기 일쑤였거든요. 

이번 전훈 연출의 <바냐 삼촌>은 굉장했습니다. 군더더

기 없이 작게 읊조리는 배우들이며, 무엇보다 귓가에 희미

하게 들리는 물소리, 풀벌레 소리, 배우들의 한숨 소리들이 

체홉의 시선을 따라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바냐’ 김병춘 선

배님이야 워낙 연기의 거장이시니 독백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했지요. 그렇게 웃다가, 또 웃다가, 놀랄만큼 완벽한 호

흡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그 지난한 시간 속으로 빨려 들

어갈 바냐와 쏘냐가 불쌍해서 발을 동동 굴렸지, 뭐예요. 감

히 제가, 옐레나와 함께 어쩌면 그간 아주 편안하고 무례하

게 삶을 대했던 건 아닌지, 반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

다. 닥터 아스뜨롭의 대사를 들으면 또 딱 저 정도에서 지적 

허영을 그리며 보드카를 홀짝거리며 살아왔던 게 아닌가 반

성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바냐. ‘바냐’만큼은 제가 될 수 없

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파도, 허튼 시간의 결을 다 받아내

며 그렇게 삶을 살아 낸 모든 어른들에게 고개 숙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점묘법이야말로 예술의 탁월한 경지일 수 

있겠구나 싶네요. 하나 하나 한 점을 찍어가는 그림이라니. 

저야 뭐 붓을 한 점 한 점 찍어낸다 이러면 양지은이 떠오르

던데, ㅋ. 가까이에서 살펴보자면 도대체 징그러운 패턴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리를 조금만 둔 채, 멀어지면 멀

어질 수록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림이라니. 무엇보다 시간을 

견디며 그 한 점 한 점을 콕콕 찍어냈을 예술가들을 떠올려 

보니, 뭐가 됐든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삶이란 말짱 꽝이란 

사실 역시 새삼 깨닫습니다. 뭔가를 자꾸 깨닫는 걸 보니, 드

디어 이제 저도 어른이 되려나 봐요. 옐레나에게 키스만 하

면 될 듯, 아오, 농담, 농담!” 

(서울에서 허진원)

지난 17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심

포니아' 공연장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

데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비라)의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역사학과, 러시아어문학과, 동양

학과(일본어·한국어 전공), 관광학과 등 

학사 8개 학과의 졸업생과 석사 1개 학과

의 졸업생 104명이 졸업장을 받고, 그중 

54명이 최우등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축사를 한 임 엘비라 학장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여러분이 그 첫걸음을 내딛

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대학 

졸업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졸업장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진정

한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기 바

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모두에

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졸업

생들에게 전하고, 학생들과 교수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따듯한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대학교

의 부총장, 교수진, 유즈노사할린스크 교

육기관 관계자, 학부모이 전했다.

이날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은 한국어 전공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직접 수여했다.

특히 9개 학과의 졸업반 대표들의 답

사 중 3명은 한국어로, 2명은 일본어로 감

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졸업식의 흥을 돋운 사할린한인

문화센터 소속 '하늘' 타악기 그룹의 무

대와 사할린국립대 출신의 예술단 축하

공연이 졸업식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

렸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졸업생 

104명 중 54명 최우등 졸업장 받아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의 지

원으로 추진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165개동 아파트의 외벽, 지붕, 기반시설

망 등 299개의 시설요소들에 대한 보수공

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113개 부문은 이미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

주지사는 ''주택단지의 주요 보수공사

는 단순한 건물 개선만이 아니라 사할린

과 쿠릴열도의 주민들을 위한 편안함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

들이 자신의 집이 실제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아파트 건물 외벽과 지붕, 현

관, 기반시설망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

다. 순조로운 속도와 엄격한 품질관리 아

래 공사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작업이 제때에 완료되기까지 주

시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주요공사는 유즈노사할린

스크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

크에서는9개동의 지붕, 4개 건물 외벽, 25

개의 기반시설망을 개선했다. 우크라인스

카야 거리 115번지 아파트는 새로이 단장

된 외관을 갖출 예정인 가운데 시공사는 

기본 석고층과  마감 장식을 하고, 내구성 

강화와 내마모성 향상으로 악천후에도 문

제없도록 완료했다. 앞으로는 아파트 진

입로에 창문들을 설치하고, 건물주변  방

수공사 및 배수시설 조성, 출입구 보수, 최

고층 발코니의 차양 수리가 진행된다.

사할린 다가구주택의 주요 보수공사

재단의 이고리 본다례브 회장은 ''공사가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는 시공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건설부의 

철저한 감독 덕분이다. 현재 속도를 유지

하면 계획한 299개 부분의 개선작업은 정

해진 기한 내에 완료될 것이라 확신한다.''

고 밝혔다.

사할린주에서는 2014년부터 대규

모 주요보수공사가 시행되어 이 기간에 

2,247개동의 아파트 건물에서 5,500여 개 

부문의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올해 

사할린주에 165개동 주택에서 주요 보수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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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 1 июня по 31 августа 2026 
года в Сочи (на федер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ириус и курорте 
Роза Хутор) впервые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ис-
кусств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Сириус — Роза Хутор».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ло об-
разовательные, концертные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программы 
с участием молодых артистов 
и педагогов из России, Казах-
стана, Индии и Бразилии.Глав-
ной темой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России 
и стран-партнеров, представ-
ленная через музыку, хорео-
графию, театр, ремесла и ар-
хитектуру.11 июля 2026 года на 
открытой сцене курорта «Роза 
Хутор» в Сочи в рамках мас-
штабной программы «Вместе 
мы – Россия» состоялось высту-
пление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ДШИ «Этнос» из Южно-Саха-
линска. Свои программы пред-
ставили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Кенари» 
(руководитель – Ким Е.С.) и  сводный 
состав ансамблей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ёльгори» и «Эноджи» 
(руководитель – Син Ю.Е.). 

Артисты представили зрителям 
подлинное искусств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
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зажигательные 
ритмы, изящные движения и глубокую 
эмоциональность, бережно передан-
ную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Наци-
ональные танцы, этнические мелодии 
и звуча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создали на сцене осо-
бую атмосферу – многие зрители по-

сле концерта подходили к участникам, 
что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их за яркие впе-
чатления.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стало не 
просто концертным номером, а главой 
больш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повествова-
ния 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края, где тра-
диции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обогащая друг друга. Фе-
стиваль «Сириус – Роза Хутор» ста-
ло увлекательным путешествием по 
культурным кодам многонациональ-
ной России.

(Наш корр.)

В минувшую пятницу, 17-
го июля,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Симфония» в Южно-Саха-
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выпускной 
вече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
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ирек-
тор — Эльвира Лим). Тор-
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В этот день дипломы об 
окончании вуза получили 
104 выпускника (бакалавры и 
магистры).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54 из них окончили уни-
верситет с отличием, получив «крас-
ные» дипломы.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Эльвира Лим, 
обращаясь к выпускникам со словами 
напутствия, отметила: «"Дорога в тыся-
чу ли начинается с одного шага". Саха-
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мог вам сделать этот первый шаг. 
Но дорога длиною в жизнь еще впе-
реди. Долгожданный диплом, который 
вы сегодня получите, это только  ин-
струмент, а мастерство оттачивается 
в деле. Мы желаем вам найти себя и 
свое любимое дело. Настоящий успех 
приходит к тем, кто делает то, что лю-
бит. Удачи всем нам!» Она также выра-
зила глубок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туден-
там и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му составу.

С теплыми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и му-
дрыми напутствиями к выпускникам 

обратились проректоры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еподавате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ра-
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Южно-Са-
халинска и, конечно, взволнованные 
родители.

Особенно трогательными и искрен-
ними стали ответ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сех девяти выпуск-
ных групп. Кстати, трое из них обрати-
лись со словам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а ко-
рейском языке, а двое — на японском, 
отдав дань своим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Праздничную и теплую атмосферу 
выпускного вечера яркими творчески-
ми номерами поддержали ансамбль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Ханыль» и 
вока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талантливых 
артистов — выпускников СахГУ про-
шлых лет.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ГУ)

Коллективы ДШИ «Этнос» 
выступи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в Сочи

54 из 104 выпускников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с отличием

22 ию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
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
лось открытие 
п е р с о н а л ь -
ной выставки 
Марины Тен 
«Остров: вну-
три». Имя ху-
дожницы уже 
хорошо знако-
мо читателям 
нашей газеты. 
В 2004 году в 
рамках специ-

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на поступила в университет Донсо (Пусан), 
где успешно окончила отделение дизайна, а 
также отделе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Сейчас 
она живет и творит в основно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Марина Тен (Marina Ten) — современная 
художница и автор цифровых медиа-проек-
тов, чьё творчество развивается из личного 
опыта в пространство визуального повество-
вания. Её работы создают сцены, в которых 
воображение свободно перемещается меж-
ду времене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и культурной 
памятью, соединяя реальность и внутренний 
мир человека. Основой её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актики являются рисунок и цифровые ме-
диа. Художница работает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иллюстрации, живописи, моушн-графики, 
коллажа и смешанных техник. Будучи пред-
ставительницей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
ских корейцев, Марина Тен формирует св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язык на стыке восточной и 
западной визуальной чувствительности. Сто-
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ее первая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на Сахалине.

Выступая на открытии экспозиции, и.о. 
директора СОХМ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отме-
тила:«Это удивительная выставка, которая 
поража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воей мощной 
энергетикой. Я думаю, что каждый пришед-
ший сегодня гость сможет найти в картинах 
и работах Марины частичку себя — кто-то 
узнает свое состояние после тяжелого ра-
бочего дня, кто-то — после тренировки, а 
кто-то увидит отражение собственных эмо-
ций и впечатлений. По сути, это выставка о 
чувствах и эмоциях. Мы часто открыва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экспози-
ции, где видим классические пейзажи. Но эти 
работы — не просто пейзажи и не автопор-
треты в привычном понимании, хотя, возмож-
но, это автопортрет души самого художника. 
Марина открыла и спроецировала для всех 
нас свой богатый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обнажила 
то, что находится у нее внутри. Именно этой 
искренностью и ценна данная выставка».

Вот что говорит сама художница о глубин-
ной концепции своего проекта:«Остров — не 
только место, в котором мы живём, но и мир, 
который живёт в нас. Его принято воспри-
нимать как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 
участок земли, окружённый водой. Но остров 
мож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не только на карте. Для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есть свой остров. Это ме-
сто памяти, чувств, воспоминаний, мечтаний 
и внутренних ландшафтов. Пространство, 
которое мы носим внутри себя и постепенно 
создаё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жизни. Выстав-
ка «Остров: Внутри» предлагает взглянуть на 
него одновременно как на реальное место и 

как на внутренний мир человека.
В первой части проекта остров раскры-

вается как дом. Не просто природный ланд-
шафт, а пространство обитания и принад-
лежности. Здесь привычные границы между 
интерьером и природой исчезают: трава 
становится полом, деревья — колоннами и 
стенами, облака — потолком, а морской го-
ризонт — окном, открывающимся в беско-
нечность. Остров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большой 
живой дом, где человек сосуществует с при-
родой не как её наблюдатель, а как её часть. 
Этот дом не ограничен местом рождения. 
Он способен принять каждого, кто однажды 
почувствовал связь с островом. Для кого-то 
Сахалин является родиной, для кого-то — 
временной остановкой, путешествием или 

неожиданной встречей. Но домом 
может стать любое место, которое 
мы впускаем в своё сердце.

Вторая часть выставки обра-
щается внутрь человека. Каждый 
из нас является отдельным остро-
вом — уник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опыта, памяти, чувств и фантазий. 
Мы строим этот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наполняем его образами, сохра-
няем в нём важные моменты и 
постоянно открываем новые про-
странства внутри себя. На протя-
жении жизни мы путешествуем от 
острова к острову — от человека 

к человеку, от одной истории к другой. Эти 
встречи помогают лучше понять не только 
окружающих, но и самих себя».

Данная выставка объединяет инстал-
ляции, арт-объекты и авторские серии «My 
Beautiful Mara» и «Buy The Days», в которых 
реальность переплетается с воображением, 
а лич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становятся универ-
сальным опытом.

На вернисаже собралось множество го-
стей: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коллеги, одно-
классник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родственники, 
друзья и знакомые Марины. 

Для художницы эта выставка стала осо-
бенной — она открылась на родном остро-
ве, среди близких людей и земляков. Автор 
призналась, что тронута невероятно теплой 
реакцией, отзывам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
да. Отдель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на выразила 
команд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 куратору 
проекта — главному научному сотруднику 
Ольге Хай,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эта выставка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К этой экспозиции Марина готовилась 
практически параллельно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перс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м 
острове Чеджудо, которая с успехом прошла 
в конце мая этого года под интригующим на-
званием «Хочешь сблизиться с островом?» 
(«썸(섬) 탈래요?»).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концеп-
ции некоторых работ тонко перекликаются. 
Для автора это стало прекрасной возможно-
стью рассказать жителям Чеджудо о Саха-
лине и России, а сегодня — приоткрыть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мир Чеджудо и Кореи в целом.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каждый из нас наделен 
многогранностью, и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пробо-
вать себя в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ах, в том числе 
выходящих за рамки моей привычной дея-
тельности. На Чеджудо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со-
ветовали мне издать книгу — над этой идеей 
я размышляю уже давно. А на Сахалине — 
посмотрим, какие новые мысли и пожелания 
я услышу от здешних зрителей. Я считаю, 
что хороший художник — это тот, кто умеет 
глубоко понимать свой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но 
при этом остается открытым миру внешнему. 
Поэтому живое общение и диалог со зрите-
лем для меня — самый лучший творческий 
стимул», — призналась Марина.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Марина Тен — актив-
ный участник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
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Ее работы в 
разные годы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 тольк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о и на престижных пло-
щадках в Пекине, Лондоне, Париже, Токио, 
Нью-Йорке и Москве.

Выставк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
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одлится до 6 сентября.

Виктория Бя

«Остров» Марины Тен: место памяти, 
чувств, воспоминаний и мечтан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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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НДР и РФ провели третий раунд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20 июля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ся третий раунд стратегиче-
ск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НДР,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двух стран Чхве Сон Хи 
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министры 
обсудили реализацию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
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подписанного в июне 2024 года, а 
также планы контактов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 расширению со-
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Российский министр от-
метил, что выступает против любых враждебных действий,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угрозу нынешнему статусу КНДР на разви-
тие, и выразил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мерам Пхеньяна, направ-
ленным на защиту его суверенных пра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Чхве Сон Хи выразила неизм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устранение 
первопричин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защиту государствен-
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Комитет ЮНЕСКО принял Пусанскую 
декларацию 

20 июля Комитет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при-
нял Пусанскую декларацию, призывающую к более тесно-
му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борьбе с растущими 
угрозами культурному и природному наследию во всём мире. 
Декларацию единогласно одобрили 21 государство-член ко-
митета и ключевые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е органы. В документе 
содержится призыв к усилению глобальной координации для 
решения всё более сложных проблем, связанных с объекта-
ми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ключая вооружённые конфликты 
и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Центральным элементом декларации 
является предложение добав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каче-
стве шест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цели Конвенции о всемирном 
наследии к таким как доверие, сохранение, наращивание 
потенциала, коммуникация и местные сообщества. 48-я сес-
сия Комитета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открылась 19 
июля в Пусане. Она продлится по 29 июля.

Нацсобрание продлило срок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пецпрокурора

 21 июл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няло законо-
проект,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
тией Тобуро,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пециаль-
ного прокурора по нераскрытым обвинениям в отношении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и его жены. Законопроект 
одобрили все 173 участника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вскор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24-часовой обструкции со стороны глав-
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Тем не менее, За-
конодатели от Силы народа бойкотировали голосование. 
Согласно законопроекту, срок расследования будет прод-
лён на 30 дней с 24 июля до 23 августа. Также будет уве-
личено чис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направляемых в 
группу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со 130 до 150.

В Сеуле прошё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13 по 16 июля в Сеуле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мини-
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совместно с Фонд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209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з 125 центров Сэчжона в 56 стран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программах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
фикации.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проводился конкурс 
лучших практических наработок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по трём направлениям: инновации в обучении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расширение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 учётом местной 
культуры и практика проведения занятий,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акти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ащихся. Гран-при получила Нгу-
ен Тхи Тху Хыонг, преподаватель центра Сэчжона в Ханое 
. Высшую награду ей принесла методическая разработка по 
преподаванию дело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даптированная к 
особенностям вьетнамск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где мно-
го учащихся, изучающих язык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Группа BTS выступила в перерыве      
финала ЧМ-2026

19 июл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TS выступила в переры-
ве финального матча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разделив 
сцену с такими мировыми поп-звёздами как Мадонна, Шакира 
и Джастин Бибер. Выступление состоялось на стадионе New 
York New Jersey Stadium в Ист-Ратерфорде штата Нью-Джер-
си. В финале сразились команды Испании и Аргентины, а 
выступление поп-звёзд стало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событием, 
объединившим спорт и музыку на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и-
ровых сцен. Мадонна открыла шоу песней Music, после чего 
солист BTS Чонгук вышел на сцену, чтобы исполнить песню 
Dynamite. Остальные участник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оследо-
вательно, выступив всей группой в центре поля под громкие 
аплодисменты зрителей. Шоу в перерыве матча,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ленное в истории чемпионатов мира, было органи-
зован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ей футбола в партнёрстве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 правозащитной группой 
Global Citizen с целью объединения спорта, музыки и куль-
тур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аудитории.                 RKI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доволь-
ствия и сельских рай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сту-
пило к исследованию возможности создания зару-
бежны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баз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бильных поставок зерна. Два главных кандидата 
на размещение таких баз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
ток и Австрал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овая газета "Соуль Кёнчже Синмун", ознакомив-
шаяся с материалами проекта. Речь пока идет не о 
принят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решении, а о научно-ис-
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оценить 
экономическую и логистическую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такой инициативы.

По данным издания, заказчиком и куратором ис-
следования выступ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
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сельских рай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исполнителем программы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сельских со-
обществ (ККСС). Именно она вед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и заказывает необходимые 
экспертные услуги. Офици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работы - 
"Разработк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мастер-плана делово-
го партнерства на 2026 год". Она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а выхода агр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зарубежные 
рынки".

В феврале 2026 года ККСС провела презентацию 
программы, получила от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девять 
предложений, затем специ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оценила 
их по количественным и качественным критериям и вы-
брала два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 Ав-
стралию и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анализ возможно-
стей формирования та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зарубежных 
зерновых хабов. Экспертам поручено оценить потенци-
альные объемы поставок, транспортную инфраструк-
туру, стоим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а также полити-
ческие и коммерческие риски.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тому, к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ая Корея могла бы 
обеспечить долгосрочную устойчивость импорта про-
довольствия в условиях возможных глобальных кризи-
сов.

По сути, речь идет н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ычного 
зернового склада за рубежом, а о создании собствен-
ной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Рассматри-
вается модель, при которо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
нии с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сразу в нескольких этапах: 
заключа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соглашения с местными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или созда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спольз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или арен-
дованные элеваторы для хранения урожая, инве-

стировать в портовые зерновые терминалы и зате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морскую доставку 
продукции в Южную Корею. 

Такая схема позволяет Сеулу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уть зерна практически от места 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до корейского порта. Если раньше страна в основ-
ном покупала готовые партии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то теперь изуч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более 
устойчивую систему снабжения, менее зависимую 
от скачков цен, экспор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и перебоев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логистик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ис-
следован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ель-
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хранения, портовые мощности и мо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как элементы единой системы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 информации "Соуль Кёнчже Синмун", рос-
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по-
тенциальная площадка благодаря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близости к Корей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наличию сель-
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земель и перспективам развития 
зернового экспорта в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
го региона.

Для России,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газеты, готови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лан проект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Даль-
невосточная зернов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база". ККСС 
изу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и и кукурузы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иморье, инвестиции в портовые 
зерновые терминалы, элеваторы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мощности, а также доставку продукции из дальнево-
сточных портов в порты Тонхэ и Пусан. При этом от-
мечается, что в случае с РФ реализация этого станет 
возможна после отмены или ослаб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
ных санкций.

Интерес Сеула к подобным проектам объясняется 
высокой зависимостью страны от импорта. Южная Ко-
рея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ивает себя рисом, 
однако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пшеницей и кукурузой 
остается крайне низкой, поэтому любые перебои в ми-
ровой торговле напрямую отражаются на внутреннем 
рынке. Последствия пандемии COVID-19,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и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логисти-
ки усилили вним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вопросам продо-
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месте с тем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вы-
пустило официальное разъяснение,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никаких решений о создани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баз, 
выборе стран или начал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ока не 
принято, но при этом не стало отрицать сам факт про-
ведения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указан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МИ: Южная Корея изу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оздания продбаз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РФ

Можно ли купить право шуметь у себя дома? В Юж-
ной Корее этот вопрос перестал бы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теоретическим. На фоне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олезненных 
бытовых проблем страны - конфликтов из-за шума 
между этажами - все чаще появляются необычные до-
говоренности: семьи с маленькими детьми начинают 
платить соседям снизу за их терпение.

Речь идет не о штрафах или судебных компенса-
циях, а о добровольных соглашениях. Родители, пони-
мая, что полностью исключить топот и беготню малень-
ких детей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лагают соседям денеж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рассчитыва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збежать 
бесконечных конфликтов и жалоб.

Наибольший резонанс вызвала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торая договорилась выплачивать соседям снизу 
по два миллиона вон в месяц - около 1,4 тысячи дол-
ларов.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оседями заметно улучшились. В корейских 
соцсетях такую практику даже в шутку окрестили 
"зарплатой за терпение". Известны и менее дорого-
стоящие примеры: в одном случае родители пере-
числяли соседям по 10 тысяч вон в день, в другом 
- ежемесячно передавали конверт со 100 тысячами 
вон, сопровождая выплату извинениями за неизбеж-
ный шум. 

Необычная практика постепенно выходит за рам-
ки отдельных частных историй. Так, в одном из круп-
ных жилых комплексов Сеула объединение жильцов 
предложило установить минималь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в 
размере 1,5 миллиона вон при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слу-
чаях сильного межэтажного шума. Авторы инициативы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в некоторых престижных жилых ком-
плексах юга столицы подобные выплаты уже достигают 

двух миллионов вон.
Появление подобных соглашений неудивительно. 

Южная Корея оста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урбанизирован-
ных стран мира, где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живет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Жалобы на межэтажный шум 
ежегодно исчисляются тысячами, а основным источни-
ком конфликтов становятся именно маленькие дети, 
бегающие по квартире.

Впрочем, юристы относятся к подобным договорен-
ностям осторожно. Они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никакого 
официального "тарифа за шум" в корейском законода-
тельстве не существует. Обязательной такая компен-
сация быть не может, а решения собраний жильцов 
сами по себе не дают права требовать деньги. Юри-
дическую силу имеют лишь добровольные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соседями. 

Специалисты также напоминают, что даже получе-
ние компенсации не лишает человека права впослед-
ствии обратиться в суд, если шу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е-
вышает допустимые норм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пытк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обязать семьи с детьми платить сосе-
дям могут сами по себе привести к новым судебным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ам.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число подобных доброволь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постепенно растет. Для многих корей-
цев оказывается проще договориться деньгами, чем 
годами жить в атмосфере взаимных жалоб, визитов 
полиции и судебных тяжб.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со време-
нем подобная практика станет еще одним характерным 
элементом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страны, где проблема 
межэтажного шума давно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одну из са-
мых острых социальных те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Цена детского топо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едям 
начали платить за шу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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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форум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иску 

решений для развития ТЭК России
30–31 июля 2026 г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мет сразу два 

крупных события – 30-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и 2-й Междуна-
родный форум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 и 
экология».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ются выезд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они пройдут при под-
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танут клю-
чевыми отраслевыми событиями год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Проведение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ов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как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и для России в целом. Наш регион по ито-
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стиг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При этом ВРП вырос на 30 
%. То есть мы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можно и заботитьс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м благополучии, и развиваться. Теперь важ-
но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этот опыт на другие субъекты страны. 
Кроме того, мировые вызовы требуют от нас новых ре-
шений в части развития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
плекса, и я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проведение форума «Энер-
гия Сахалина» будет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Форум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охватит ключевые на-
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
са: от модернизац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 внедрения циф-
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решений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лючевым событием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нет пленар-
ное заседание «Шельфовые проекты: драйверы роста 
новой реальности», гд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и 
отрасле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бсудят баланс между иннова-
циями и надежностью, а также сочета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и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с учетом регио-
нальных факторов. В эти же дни пройдут международ-
ны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выставки, в которы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такие компании как «Газпром Добыча-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Газпром 
Гелий Сервис», «Бурсервис», «Нефтегазоперспектива», 
STEK, «Аквароботех», «Ромона», МТС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состоится запуск двух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Резиденты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 компании «Интра Сахалин» и «Айлэнд Дженерал 
Сервисес-Логистика» –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мощност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развития 
сервис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гиона. Компания «Интра 
Сахалин» открывае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
ный комплекс, включающий в себя цеха для производ-
ства расхо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и. «Ай-
лэнд Дженерал Сервисес-Логистик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пускает береговую базу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служи-
вания,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важным логистическим узлом для 
все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сектора Сахалина.

Форум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 и 
экология» объединит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
ных экспертов в области клима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низ-
коуглер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Центральной темой   станет будуще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лиматической повестки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опыта низко-
углер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Субъек-
ты, входящие в перечень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дорожные карты. Также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состоятся 
дискуссии по ключев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включая вопро-
сы сохранения природных экосистем, снижения антропо-
ген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и формирования стандартов здоро-
в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фокусе отдельных сессий – развитие биоэкономики 
и «синей» эконом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бассейна и Арктики: устойчив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аквакультура, прибрежный туризм, а также 
экономика замкнутого цикла. Отдельная сессия будет по-
священа роли 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 климатической повест-
ке: экосистемным услугам, вкладу 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в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лучшим 
практикам адаптации к изменениям климата.

Общей для обоих форумов станет кадровая повест-
к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сессия по подготов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фере климата и экологии, а также обсуждение междуна-
родног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открыта на сайте https://
sakhalinexpo.accreditation.ru.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165 домов

В 165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бновят 299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элементов – фасадов, крыш,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113 из них у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Про-
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жилого фонда — это не про-
сто обновление зданий. Это вклад в комфорт и безопас-
ность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Мы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иводим в порядок фасады, крыши, подъезды, комму-
никации, чтобы люди видели ре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сво-
их домах. Важно, что работы идут в хорошем темпе и под 
строгим контролем качества. Будем и дальше продол-
жать эту программу и следить за ее своевременным вы-
полнением,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радиционно основной фронт работ сосредоточен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вели в поря-

док 9 кровель, 4 фасада и 25 инжене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Так, дом на улице Украинской, 115 получит новый внеш-
ний облик. Подрядчик нанес базовый штукатурный слой 
и декоративную отделку, утеплил торцевые стены, что 
обеспечит повышенную износостойкость и готовность 
противостоять непогоде. Впереди — установка новых 
окон в подъездах, обустройство отмостки, ремонт вход-
ных групп и козырьков на верхних балконах.

— Работы идут по графику, без срывов, и это резуль-
тат слаженной команды подрядчиков и строгого надзо-
ра со стороны отдела 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Уверен, 
что взятый темп сохранится и все 299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элементов будут сданы в срок, — подчеркнул генераль-
ный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Игорь Бондарев.

В доме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7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дновременно ремонтируют крышу и фасад. Особенность 
этого объекта в том, что фасад облицован керамической 
плиткой.  Строителям пришлось делать насечки на ка-
ждой детали и обрабатывают поверхность специальной 
грунтовкой, чтобы улучшить сцепление материалов. А на 
кровле сегодня укладывают первый слой гидроизоляции.

— Мы ждали капремонт, так как крыша во время 
циклонов и ливней иногда протекала. Сейчас бригады 
работают с утра до вечера, шума не боимся. Главное, 
что дело движется. Рассчитывают закончить до октября, 
очень на это надеемся,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дома 
Людмила Петрова.

Напомним, программ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дей-
ству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14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в 2247 домах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около 5,5 тысячи кон-
структивных элементов.

Уникальная практика сноса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заработала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ют новую практику по раз-

бору аварийных строений силами добровольцев. Работы ве-
дутся в рамках исполнения поручений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власти, бизнес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объединились для ликвидации заброшенных зда-
ний. Особенность проекта в том, что демонтаж проходит 
без привлечения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технику и рабочих,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ают 
вывозить строительный мусор, а мест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ординирует процесс и решает юрид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остается при-
оритетом нашей работы п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строим новые дома, школы, благоустраиваем парки. Но ря-
дом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объектами не должны стоять опасные 
и уродующие облик населённого пункта развалины. Угле-
горский район показывает хороший пример того, как можно 
решать эту задачу сообщ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этой неделе добровольцы разобрали здание 1960-
х годов постройки. За прошедшие десятилетия фунда-
мент сильно просел, деревян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пришли в 
негодность, и строение стало представлять угрозу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 тому же ранее здесь уже произошло 
возгорание.

За сносом наблюдала бывшая хозяйка дома. Жен-
щина прожила в нем два десятилетия, а в позапрошлом 
году получила новую квартиру.

— Этот дом был моим ровесником. Мне уже далеко за 
60, и ему столько же. Все ремонты мы делали своими ру-
ками вместе с сыном. Конечно, смотреть на снос грустно. 
Но жить там дальше было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 поде-
лилась Елена Сидорова.

Всего в районе планируют снести 51 подобное стро-
ени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те, что расположены вдоль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или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норм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вободившиеся территории используют 
под нов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л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кверов. 
Глава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Федор Филин не только руко-
водит проектом, но и лично выходит на субботники вме-
сте с жителями.

— Мы очень много строим и реконструируем. Но на 
фоне руин это не смотрится. Наша главная цель — не 
просто очистить землю, а сделать наши города и села 
уютными. И, что не менее важно, мы формируем спло-
ченную команду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любят свою тер-
риторию и передадут эту любовь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Сам я стараюсь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аждой такой акции. Когда 
работаем все вместе, результат виден сразу, — подчер-
кнул Федор Филин.

В субботнике на месте снесенного дома приняли уча-
стие сотрудники 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портсмены и 
обычные жители. Они собирали мусор, который невоз-
можно убрать техникой, грузили в самосвалы доски и об-
ломки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й. 

— Периодически мы выходим на уборку прибрежной тер-
ритории и парков. Но на снос аварийных зданий нас пригла-
сили впервые. Мы вышли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чтобы помочь. 
Наша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воспитывает детей, и мы показыва-
ем им на личном примере, что нужно приносить пользу свое-
му району, — рассказал волонтер Кирилл Бондаре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е-
гионе ежегодно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 десятк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строят новые скверы и парки. Теперь к этой 
масштабной работе добавилась и планомерная борьба с 
заброшенными зданиями, которые годами портили облик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ов и сел.

На Сахалине обновляют пассажирские 
вагоны

В 2026 году Пассажирск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оснастит 
13 вагонов поездов дальнего следования системами отопле-
ния на жидком топливе. Два из них уже готовы к эксплуатации.

Переоснащение подвижного состава проводит реги-
ональный минтранс в рамка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пригородном сооб-
щении и дальнем следовании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отопле-
ния твердым топливом в пользу жидкого, в результате 
– снижаются выбросы вредных веществ в атмосферу.

– Перевод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экологич-
ные решения – это конкретный шаг к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воздуха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на Сахалине. Параллельно 
развива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строим газовые котельные, 
переводим на экологичное топливо коммунальную тех-
нику и стимулируем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на перевод ли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Такой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позволяет доби-
ваться ощути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 окружающая среда ста-
новится чище, а условия жизни людей – комфортнее. И 
эта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
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в 2025 
году на жидкое топливо перевели 6 вагонов, в этом – с 
июля по сентябрь – будут переоборудованы еще 13.

– Таким образом, к концу года в регионе будут курси-
ровать уже 19 вагонов на жидком топливе. Полный пе-
ревод всего пассажирского парка на локомотивной тяг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жидкое топливо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2028 году. Внедрение новых систем не толь-
ко улучшит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в регионе, но и по-
высит комфорт и надежность перевозок для пассажиров,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минтранса. 

Напомним, активная реализация экологических ини-
циатив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едется с 2021 года. Резуль-
таты отразились не только на экономике, но и на качестве 
жизни людей: чистота воздуха в регионе улучшилась в 
два раза, а запыленность снизилась в пять раз.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пределили 

места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ыделили 78 мест, где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региона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добыть до пяти хвостов 
горбуши в сутки.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23 участка для ор-
ганизованного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по путевкам – 
здесь разрешено ловить сверх суточной нормы

– Каждый второй сахалинец и курильчанин увлека-
ется рыбалкой. Поэтому мы улучшаем условия для лю-
бительского лова как по путевкам, так и бесплатно. При 
этом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расширять доступ, но и создавать 
комфорт для людей – обустраивать участки, развивать 
цифровые сервисы. Будем и дальше 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у 
рыболовов-любителей было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занятия любимым делом,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ыбалка по путевкам сегодня активно ведется на 10 
участках: 

· Анивский район – реки Урюм и Тамбовка; 
· Долинский – морской участок возле реки Лукошко; 
· Охинский – залив Хангуза - залив Кету; 
· Смирныховский – реки Лангери, Пильво и Хой; 
· Ногликский – река Вал; 
·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 река Агнево; 
· Углегорский – река Сергеевка. 
Здесь разрешено ловить горбушу по путевкам в объ-

еме свыше суточной нормы. В перспективе географию 
лицензионной рыбалки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
рить.

На всех действующих участках не только реализуют 
путевки, но и уделяют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инфраструкту-
ры. Обустраивают удобные подходы к воде и места для 
стоянок, устанавливаю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тенды.

Приобрести путевку можно как на месте, так и через он-
лайн-сервис «Острова-65». За два месяца благодаря при-
ложению реализовали более 2 тысяч путевок. С более под-
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Помимо лицензионного лова,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ля бесплатной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региона могут поймать пять хвостов горбуши в 
день в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ых местах. В большинстве 
из них разрешен лов как удочками, так и сетями.

–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выбраны популярные 
места отдыха людей с удоб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логисти-
кой, но главное – чтобы ту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дходи-
ла рыба. При этом приоритет остается за сохранением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Если место находится в границах 
рыболовного участка дл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рыбалка возможна только с разрешения пользователя. 
Иногда они отказывают из-за нарушений правил со сто-
роны рыбаков, а также связи с низкими подходами гор-
буши,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Оперативно отслеживать акту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местах бесплатной рыбалки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на интерактивной 
карте 2ГИС, а такж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министерства, 
где данные регулярно обновляютс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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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가 최대 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시스템에

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뿐 아니라 다

른 중앙부처에서 공관으로 파견된 주재관 등

의 정보도 저장돼 있어,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

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에 약 1만 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

다고 밝혔다. 외교부 본부 인원의 경우에는 거

의 모두 포함됐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전

체 데이터가 실제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과 재외

공관 공무원, 행정직원, 주재관 등의 정보가 저

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직 직원과 퇴직자, 

다른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

의 정보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유출 정황이 확인된 항목은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다. 직책

과 소속 부서 정보도 시스템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

화번호, 집 주소 등은 해당 서버에 저장돼 있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이번 사고가 주목되는 것은 재외공관 근무

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재외공관에는 외교부 소속 외교관뿐 아니라 정

보·보안 등 업무를 맡은 다른 정부기관 직원들

도 파견돼 근무한다.

이에 따라 정보·보안 분야 파견 인력의 이

름과 소속, 직책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

된다. 다만 특정 기관 소속 직원이나 개별 정보

요원의 자료가 실제 유출됐는지는 현재까지 확

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을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

혔다. 전체 외교관 및 공관 근무자의 조직·인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면 향후 피싱 메일이나 

계정 탈취, 특정 인물을 겨냥한 공격 등에 악용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인 ‘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

정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4~5월 서버를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수시

로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알지 못해 보안 업데이트가 마련되지 않

은 취약점을 말한다. 외교부는 공격자가 취약

점을 통해 시스템에 침투한 뒤 정상적인 소프

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 

점검 방식으로는 탐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2년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시스템 개통 당시를 포함해 수시로 

보안 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공격자가 장기

간 서버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기관 

교육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둘러

싼 점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격 배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는 북한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와 연계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

을 열어두고 분석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까

지 공격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충

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온라인교육시스템은 현재 전면 차단

된 상태이며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

다. 재개통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

존 시스템에서 진행하던 교육은 단체 동영상 

시청과 내부 영상회의 시스템, 인사혁신처 나

라배움터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 그러

나 공격 정황을 처음 파악한 지난 2월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공개가 이뤄진 점을 두고 통지가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과 기관이 국가안보

와 관련된 만큼 조사와 공개 과정에서 안보상 

고려가 있었으며, 기술적인 분석과 사실 확인

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사이버 보

안체계 전반에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할 방침

이다.

(재외동포신문)

'국립외교원 해킹' 배후는...외교부·재외공관 인력 정보 '최대 1만건'
외교부 본부 직원·재외공관 근무자·주재관 정보 저장…실제 유출 규모는 조사 중이름·이메일·직책·소속 등 노출 가능성…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민감정보는 제외정보·국방 분야 파견 인력 포함 가능성…"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 

제로데이 취약점 악용 장기 침투…정부, 북한·중국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12

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2026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17일 수료

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256명이 참가해 한글학교 표준교

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

을 받고, 세계 각국 한국어 교육자들과 

교육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 전문성을 높

였다.

    * 한글학교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한

글학교는 1,470여개가 있으며, 재외동포청은 교사·

교장의 전문성 함양과 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한글

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참가자들은 13일 재외동포청이 교육부·외

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개최한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에 참여했다.

한글학교와 세종학당, 해외 정규학교・해외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 약 

550명은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크콘서트와 

특강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의 경험과 협력 방안을 

함께 나눴다.

14일과 15일에는 한글학교 표준교육과정을 기반

으로 한 수준별 말하기·쓰기 수업, AI활용 수업, 역

사·문화 체험 수업 등 한글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익히고 우수 수업사례를 공유

했다.

연수 기간에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

한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동포청과 함께하는 지역별 간담회”에서는 맞춤

형 교육자료 개발과 표준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처음 열린 “한글학교협의회장 간담회”에서

는 한글학교 발전방안과 협의회 간 교류 활성화, 재

외동포청과의 소통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

눴다.

참가자들은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글학교 수

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체험에도 참여

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를 찾아 우리 생활 문화와 전통 건축을 살펴보고, 역

사·문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소재를 발굴

했다.

이어 경기도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는 분

단의 현실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느끼고 학생들 눈높

이에 맞는 통일 교육 방안을 익혔다.

연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수료식을 열고 6일 

간의 연수 성과를 돌아보며 각 한글학교 현장에서 배

운 내용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연수에 참가한 영국 캠브리지 한글학교교사 박

미정은 “학습자 간 한국어 수준 차이 때문에 수업 구

성에 고민이 많았는데 분과 수업을 통해 다양한 교

수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세계 각국 교사들

과 교육 경험을 나누고 현장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글학교는 차세대동포

가 한국어를 배우는 공간을 넘어 자신의 뿌리와 정

체성을 이해하고 한인공동체와 연결되는 소중한 교

육 현장”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배움과 교류

가 세계 각지 한글학교 교실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

란다. 앞으로도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자료를 확충하

고,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256명 초청 연수 마쳐... 
"수업은 더 깊게, 교사 연결은 더 넓게"

한글학교 표준교육과정 기반 실습 중심 연수로 교수 역량 높여...

지역별 간담회·협의회장 간담회 통해 한글학교 지원방안 논의

러시아ㆍCIS, 중국, 베트남, 호주, 멕

시코 등 국내에 정착한 차세대 동포 청

소년과 대학생 57명이 대한민국의 역사

를 따라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배우고 한

국사회를 이해하는 역사문화캠프에 참여

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21

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국내 체류

동포 청소년 42명과 대학생 15명 등 총 

57명을 대상으로 ‘국내체류동포 청소

년ㆍ대학생 역사문화캠프’를 열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

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고, 또

래 동포들과 교류하며 한국 사회에 안정

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

련됐다.

참가자들은 해외 이주의 시작부터 일

제강점기와 독립운동, 6.25 전쟁과 분단,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요 역사ㆍ문화 현장을 탐

방하며 우리 역사를 입체적으로 배운다.

첫날에는 재외동포청 홍보대사 최태

성 선생님의 특강을 통해 해외 이주사

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의 역사를 이해

하고, 인천이민사박물관과 개항장 거리

를 찾아 우리 선조들의 이주 역사를 살

펴본다.

이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안중근기념관 등을 방

문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

도 파주 DMZ에서는 분단의 현실과 평화

의 가치를 체험한다.

마지막 여정으로 경복궁과 국립중앙

박물관, 성수동 문화거리를 찾아 대한민

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함께 경험하며 

오늘날 세계 속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해

하는 시간을 갖는다.

역사문화 체험과 함께 한국 사회 적

응과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한다.

한국은행과 연계한 경제·금융 교육

과 화폐박물관 견학을 통해 실생활에 필

요한 금융 지식을 배우고, 국내에 정착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학업과 진로

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국내체류동포 선배인 박려정 고려대 

연구교수와 문블라다 삼성전자 개발자가 

멘토로 참여한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국장은 “이번 캠

프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 다른 성장 배경

을 넘어,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확

인하고 연대감을 느끼길 바란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

선후배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잇다"...

국내체류동포 청소년·대학생 

역사문화캠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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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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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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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면의 계속)

 В категории «Новички» у женщин победила Анаста-
сия Обухова, серебро у Анны Лапиной, бронза у Ана-
стасии Соловей. У мужчин в этой же категории золо-
то взял Михаил Харченко, серебро — Сергей Киндюк, 
бронзу — Леонид Агмин из Долинска.

코르사코브에서 무료 요가교실  진행
7월 19일 코르사코브에서 무료 요가수업이 시작돼 첫 수업

이 아침운동 후 '워드닉'운동장에서 열렸다. 수업은 7년간 요가 

수련을 해온 크세니야 베스폴루젠노와 전문강사가 진행했다.

참가자들을 위한 요가 매트가 준비가 된 가운데 복합 요가 

동작을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 1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호흡법, 스트레칭, 균형감각발달을 위한 동

작, 몸풀기 동작으로 마무리했다.

운동선수들과 함께하는 아침체조처럼 요가교실도 무료로 

진행된다. 코르사코브 시행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스포츠를 쉽

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현재 이 기획은 시범 운영 중으로 반응이 긍정적이면 운

동장에서 아침체조 후에 일주일에 2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

며, 향후 수업 일정은 ' 나의 코르사코브' 텔레그램 채널에 게

시할 계획이다.

В Корсакове запустили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йогой

19 июля, в Корсакове стартовали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
тия йогой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ервая тренировка про-
шла на стадионе «Водник» после утренней зарядки.

 Занятие провела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й инструктор 
Ксения Бесполуденнова, которая практикует йогу уже 
около семи лет.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одготовили коврики, а 
сам комплекс упражнений сделали доступным для лю-
дей с разным уровнем подготовки.

 За час участники выполнили дыхательные упраж-
нения, растяжку, практики на развитие баланса и завер-
шили тренировку расслаблением.

Как и утренние зарядки с чемпионами, занятия про-
ходят бесплатн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тмечают, что хотят 
сделать спорт доступным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Пока проект запустили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Если 
он получит отклик, занятия йогой планируют проводить 
раз в две недели после зарядки на стадионе. Инфор-
мацию о следующих тренировках будут публиковать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Мой Корсаков».

사할린 주민들, 8월 1일부터 별도 신
청 없이 '고스우슬루기'에서 

세금고지서 받아
2026년 8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세금고지서 수령의 새로

운 절차 조치가 시행된다.

이제 세금고지서는 고스우슬루기 포털의 개인계정으로 자

동 발송되어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며, 누가 이 포털에 주목해야 하고, 

이 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26년 8월 1일 전까지는 고스우슬루기 포털을 통해 세금

고지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많은 국민

들이 포털을 이용한 납부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서 작성을 잊어 

세금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8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 변경된다. 러시아 국가

두마 중소기업위원회의 알렉산드르 조민 위원장은 세금고지

서는 인증된 고스우슬루기 모든 이용자들 개인계정으로 자동 

통보된다고 전했다.

타스 통신은 조민위원장이 "2026년 8월 1일부터 '고스우슬

루기' 포털을 통하여 세금고지서를 자동발급으로 전환할 계획"

이라는 말을 인용한 가운데 

새로운 방침은 '고스우술루기'에 인증된 계정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며,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쿠릴열도의 외딴 마

을들을 포함한 사할린주의 주민들을 비롯해 전국 1억1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재산세와 개인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자들에

게 새로운 방침은 특히 중요하며, 이들에게 전자고지서 형태

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체납이나 벌금을 피하도록 하는 제어

도구가 될 전망이다.

Сахалинцы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налоговые 
уведомления на Госуслугах 
без заявлений с 1 августа

С 1 августа 2026 года в России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новый порядок получения налоговых уведомлений. 
Теперь они буду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риходить в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и» —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авать отде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Рассказываем, как бу-
дет работать система, кому стоит быть внимательным и 
что делать тем, кто не пользуется порталом.

До 1 августа 2026 год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алогов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требовалось 
подать специа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Многие граждане либо 
не знали об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и, либо забывали ее офор-
мить, что приводило к пропуску сроков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и начислению пеней.

С августа система меняется кардинально. Как со-
общ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Госдумы по малому и 
среднем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у Александр Демин, на-
логовые уведомления буду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выгружать-
ся в личные кабинеты все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с подтверж-
денной учетной записью.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ход на автоматическое направ-
ление налоговых уведомлений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
ги“ с 1 августа 2026 года», — цитирует Демина ТАСС.

Нововведение затронет всех граждан, у которых 
есть подтвержденная учетная запись на портале «Го-
суслуги». Это более 110 миллионов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ключа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отдаленных поселков Куриль-
ских островов.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м новшество станет для пред-
принимателей, уплачивающих имущественные налоги 
и налог на доходы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НДФЛ) как физи-
ческие лица. Для них электронный формат — это не 
просто удобство, а инструмент контроля, позволяющий 
избежать просрочек и связанных с ними штрафов.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